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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방문의 해, 송지은 민화 '막이 오른 이후'  28일 개막

등록 2026.04.21 13:23:15

[나주=뉴시스] '2026 나주방문의 해'를 맞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송지은 작가 초대전

이 열린다. (사진=나주시 제공)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나주=뉴시스]이창우 기자 = '2026 나주방문의 해'를 맞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송지은

작가의 초대전 '막이 오른 이후'가 열린다.

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시실에서 송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.

이번 전시는  한국현대민화연구소와 남평주조장사람들이 공동 기획했다. 

한국 전통 민화의 상징적 요소를 동시대 시각예술로 재해석해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'순환'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

췄다.



송 작가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이의 탄생이라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순환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작품에 담았다. 

이승과 저승을 잇는 존재인 '꼭두'와 부귀를 상징하는 '모란'을 주요 모티프로 활용해 위로와 축복의 의미를 표현했다.

또 마대천 위에 황토와 모래, 석채(광물성 안료)를 여러 겹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시간과 기억이 축적된 듯한 질감을 구현하고

전통 재료를 현대적으로 확장한 독창성을 보여준다.

 

송 작가는 도쿄예술대학교에서 보존수복(일본화)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소장돼 있다.

송 작가는 "전통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경험해야 한다"며 "작품 속 가상 공간을 통해 삶이

라는 여정에서 위로와 풍요를 느끼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lcw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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